
l 징애인의 분노로 야만의 현실을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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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벌철폐투쟁 선언문

4월20일은장애인의날이다.매년4월20일,정부와관변장애인단체들은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된 각종 관변 행사들을 진행해 왔다. 일년 365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치루어지는 관변 행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은폐하고 희석 시켜왔다. 또한 정부에게는 차별철폐 책임으로부터 면죄부
를, 관변 장애인단체들에게는 장애인을 팔아 정부의 떡고물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데 기능하였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정부와 관변장애인단체들에
의한 시혜와 동정의 치장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을 기만하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장
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선포한다. 또한 정부는 위안잔치 행사인 관변주도의 '
장애인의 날'행사로 더 이상 장애인을 우롱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일회적인 위안
잔치 행사로 예산낭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현시기그어떠한문제도우선할수없는''반전평화"를또하나의기
치로 내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수행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
다. 전쟁은 대규모 학살과 인권 유린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폭력의
제일의 피해자는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소수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우
리는 야만적인 전쟁으로 인한 이러한 살인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분
노를 모아 전쟁을 반대한다. 그리고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반폭력, 반차별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
쟁기간 동안 반전평화를 기치로 투쟁할 것이다.

3월26일최옥란열사1주기를맞이하여우리는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장애와 여성, 가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최옥란
열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현실성 없는 수급권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명동성당에서의 농성 등 누구보다도 앞장 서 투챙하였다. 최옥란 열사는 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애여성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당당히 살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울좋은 한달 26만원이라
는 수급액은 생존은커녕 기본적인 병원비와 약값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
다, 이는 단순히 최옥란 열사 개인의 삶에 가해지는 고통이 아니라 가난과 장애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에 급급한 이 땅 장애민중의 현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안
다. 그러한 질곡의 현실을 투쟁을 통해 당당히 알리려고 했던 열사의 의지를 받아
안고자, 우리는 3월 26일 최옥란 열사 1주기 투쟁을 시작으로 4월20일까지 장애
인차별철폐투쟁의 기간으로 선포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분노로, 차별철폐! 전쟁반대! 투쟁에 임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와 관련된 요구안에 대한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투챙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이제 우
리는 '장애인의 날l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트 선포한다. 투쟁을 통해 진정으
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원하며, 전쟁없는 평화와 평등의 세상을
원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투쟁을 통해 진보적 장애운동의 희망을 만들
어 갈 것이다.

~


